
지난 24일 저녁 제주도문예회관 앞

마당. 반바지에 슬리퍼를 신은 동네

사람들이 하나둘 찾아들었다. 마실

나오듯 편안한 차림이었다. 수십년

간 도시가 팽창하며 어느덧 도심으

로 편입된 문예회관의 입지적 조건

을 말해주는 광경이었다. 준비된 좌

석은 말할 것도 없고 입석의 관객들

은 문예회관 개관 31주년을 기념한

여민락 콘서트 를 밤늦도록 즐겼다.

문예회관 일대는 제주 대표 문화

공간이 들어선 곳이다. 크고작은 문

화 행사들이 그 주변으로 몰리고 있

는 만큼 오랜 전통을 지닌 문화공간

들이 빛을 발하도록 이끌어야 한다.

▶제주 최초 문화 단지 가 있었

다=문예회관이 이웃한 신산공원 일

원은 제주 최초의 문화 단지 로 일

컬을 만하다. 다른 시도에서 대규모

문화 지구를 조성하기 전부터 사적

삼성혈에서 시작해 제주도민속자연

사박물관(1984년 개관), 제주도문예

회관(1988년), 제주민속관광타운

(지금의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

1997년)이 차례로 생겨났다. 문예회

관에서 제주시청으로 향하는 방면에

있는 제주문예재단 건물까지 합치면

제주에서 손꼽히는 문화동네 다.

10년 전인 2009년에는 제주 1호

문화의 거리로 삼성혈 문화의 거리

가 지정됐다. 신산모루 4거리에서

삼성혈과 제주성지에 이르는 1150m

구간이다.

제주시청과 가까운 이 지역은 접

근이 용이한 이점을 지녔다. 문예회

관, 민속자연사박물관은 도내 공공

공연 전시장, 공립 박물관 중에서 방

문자 수가 상위를 달린다. 신산공원

은 탐라문화제, 책 잔치 등 크고 작

은 문화행사장으로 쓰여왔다.

▶일상에서 문화 누리기 맞춤한

위치=문화의 거리 활성화를 위해 지

정 초반에 도로와 환경 정비, LED

가로등 설치 등에 60억 가까운 예산

이 쓰이는 등 공적 자금이 대거 투

입됐다. 거리에 문화의 색깔을 입히

려는 시도였지만 근래 그 주변 지역

을 생기있게 만드는 건 자그만 숲이

조성된 신산공원을 에워싼 문화공간

들이다.

최근에는 기존 삼성혈 문화의 거

리 지정 구간을 신산모르 사거리에

서 문예회관 방면으로 530여m 연장

하는 방안을 시도한 일이 있지만 그

보다는 기존 문화공간을 제대로 활

용하는 일이 우선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문예회관, 민속자연사박물

관, 영상문화산업진흥원 3곳의 네트

워크를 강화할 경우 상승 효과를 낼

수 있어서다.

이들 공간은 신산공원을 사이에

두고 도보로 이동할 수 있는 거리여

서 제주 도민 눈높이에 맞춘 프로그

램이 가동된다면 일상에서 문화를

누릴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질 수

있다. 30년 안팎의 역사에 걸맞게

공간의 역량을 키우는 일부터 시작

해야 한다. 수십 년 세월의 파고를

넘어온 우리 동네 문화공간부터 돌

아보자.

진선희기자 sunny@ihalla.com

제주여민회는 9월 24~29일 진행되는

제20회 여성영화제 관객 심사단을

모집하고 있다.

관객 심사단은 단편 경쟁 부문인

요망진 당선작 본선 진출 작품 11

편을 직접 보고 요망진 관객상 을

선정하는 역할을 맡는다. 관객 심사

단에겐 요망진 당선작 무료 관람

기회를 주고 소정의 기념품과 영화

제 관람권 1매를 제공한다. 모집 인

원은 20명이다. 15세 이상 누구나 신

청가능하다. 문의 064)756-7261.

제주문화예술재단 전문예술창작지원

다원예술분야 선정작인 거리 퍼포먼

스 나의 살던 고향은 시민예술단을

모집하고 있다.

구럼비 유랑단 주최로 9월 21일과

22일 제주시 건입동에서 진행되는

이번 퍼포먼스는 관객이 직접 공연

자가 되어 무용, 플래시몹, 거리극

등을 펼친다. 모집은 이달 31일까지

인터넷(bit.ly/homeilived)으로 이

루어진다. 문의 010-2379-0760,

youpi@nate.com

작년 대상을 받은 뒤부터 이 전시만

준비했다. 한 가지 주제를 집요하게 파

고 들자 생각하며 작업에 몰두했다.

지난 24일 제주도문예회관 2전시

실에서 막이 오른 제44회 제주도미

술대전 대상 작가전. 주인공인 김현

성 작가는 개인 작품전이라는 긴장

감, 작가로서 새로운 출발점에 섰다

는 설렘이 교차하는 듯 했다.

제주미술협회는 도미술대전 혁신

안을 통해 2017년부터 평면 입체 분

야 작품을 공모해 대상 작가에게 상

금 1000만원을 수여하고 초대전을

지원해왔다. 이 과정에서 평론가, 기

획자 등과 연계한 멘토링 프로그램

이 가동됐다.

이번에는 문화공간 양 김연주 기

획자가 멘토 로 동행했다. 김 작가

는 지난 3월부터 한 달에 두 번 가량

김연주 기획자와 만나며 작업의 완

성도를 높여갔다.

전시에 달린 이름은 전년도 대상 수

상작과 같은 결 . 김 작가는 오동나무

를 인두로 태운 뒤 표면을 살짝 갈아

내는 낙동법, 나무와 나무를 잇는 결구

법, 나무를 수증기에 쪄서 구부리는 스

팀 벤딩 기법 등으로 공예와 순수미술

의 경계를 넘나들며 더 깊어진 결 의

세계로 관람객을 이끈다. 하나를 완성

하는 데 3개월 넘게 걸린 작품이 있을

정도로 고된 노동이 바탕이 됐다.

김 작가는 중요무형문화재 소목장

기능을 익혀왔고 한국공예건축학교

전통 목가구 연구과정을 수료했다.

결 은 소목장으로 사는 삶과 철학을

담은 제목이다. 나무의 결, 그 위에

재현한 물의 결(파동)은 마음의 결

과 통한다. 자연의 이치를 읽어야 하

는 나무 작업은 마음을 다스리는 과

정과 닮았다.

지난 1년 대학 입시를 새로 치르

는 기분이었다 는 김 작가는 김연주

기획자가 자칫하면 산으로 갈 수 있

는 작업을 잘 잡아주고 스토리텔링

을 지원하는 등 많은 도움을 줬다 고

했다. 전시는 9월 5일이면 끝이 나지

만 결 연작은 계속된다. 김 작가는

또 다른 결 작업을 하고 싶다. 전

통 형식을 넘어 색다른 목재들, 오브

제들로 결 작업을 이어갈 계획 이

라고 했다. 진선희기자

문 화2019년 8월 27일 화요일8

제주문화가 이슈&현장

30년 세월… 이젠 동네 마실가듯 공간 즐길 때

문화가 쪽지

제주 전문 연주자들로 구성된 앙

상블 까메라타 가 청중과 호흡하는

무대를 빚는다. 문예회관 소극장에

서 진행되는 네번째 정기연주회다.

이번 연주회는 플레이리스트

(PLAYLIST) 시리즈의 첫 무

대다. 99센티멘탈 을 주제로 12

곡을 선곡해 사랑을 하며 겪게 되

는 감정의 변화를 음악적 내러티

브로 구성해 들려준다.

<공연>

▶오페라뱅크 창단 연주회 라

보엠 =8월 27일 오후 3시와 7시

30분 문예회관. 010-4235-0783.

▶김형관 플루트 독주회=8월

27일 오후 7시30분 아라뮤즈홀.

754-4697.

▶제주농협 하나로합창단 연주

회=8월 27일 오후 7시30분 문예

회관. 010-9601-5354.

▶뮤지컬 동텃져 혼저글라 =8

월 28~30일 오후 7시30분 설문대

여성문화센터. 729-9500.

▶한여름밤의팝스콘서트=제주팝

스오케스트라 출연. 8월 28일 오후

7시30분 제주아트센터. 728-1509.

▶희빈합창단 연주회=8월 29일

오후 7시30분 문예회관. 010-

5525-3499.

▶발레 한 여름밤의 꿈 =8월

30일 오후 2시(개인 관람 불가),

8월 31일 오후 7시30분 서귀포예

술의전당. 760-3365.

▶까메라타 앙상블 연주회=8월

30일 오후 7시30분 문예회관.

010-6653-9552.

▶서머 송, 사극속 음악을 만나

다=8월 31일 오후 3시 문예회관.

710-1111.

▶송소희와 함께하는 국악재즈

록 콘서트=8월 31일

오후 3시 제주아

트센터 . 7 2 8 -

1509.

▶제주도 플루

트협회 추억 =9월

1일 오후 7시 문예

회관. 010-4334-

0880.

▶방울이의 낮잠여행=두근두근

시어터 초청공연으로 9월 1일까

지. 070-8610-7857.

<전시>

▶히가 토요미츠 사진 초대전=

8월 27일까지 포지션민제주. 725

-4410.

▶권하형 허란 사진전 사건이

발생했다 =8월 27일까지 스페이

스 산호. 010-3430-7334.

▶제45회 제주도 미술대전 선

정작가 전시=제주미술협회 8월

29일까지 문예회관. 710-7633.

▶제13회 탐라서예문화 회원전

=8월 29일까지 문예회관. 710-

7633.

▶산지천을 노닐다=8월 29일까

지 산지천갤러리. 725-1208.

▶제주 무구전=8월 30일까지

제주칠머리당영등굿전수관. 753-

7812.

▶서귀포시 사천미술학원 국제협

력전 플라잉 오브 뉴미디어 =8월

30일까지 기당미술관. 733-1586.

▶히나 윙 개인전=8월 30~9월

1일 갤러리 18번가. 010-7629-

8011.

▶제주도서예문인화대전 입상

작=8월 31~9월 5일 문예회관.

710-7633.

▶삼다연서학회 먹글로 희망

나누기 =8월 31~9월 5일 문예회

관. 710-7633.

▶신정훈 개인전=연갤러리 신

진청년작가전으로 8월 31일까지.

010-5697-1114.

▶조기섭 개인전=8월 31일까지

스튜디오126. 010-9036-3551.

▶진주아 개인전=8월 31일까지

돌하르방공원 돌집갤러리. 010-

9621-0318.

▶박지현 개인전=8월 31일까지

거인의 정원. 759-5759. 진선희기자

플레이리스트 시리즈를 이어가는 앙상블 까메라타.

이번주(8월 27일~9월 1일)

김현성의 결 #3 .


